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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2000억 들어간 ‘기장 해수담수화 시설’ 가동중단 위기” 보도 관련

□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은 부산시가 물 판매 수익금을 통해 

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‘08년 제안하여 추진된 사업임

ㅇ 플랜트가 준공된 이후 ‘15년부터 발생된 유지관리비용에 대해서는

정부에서 별도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 바가 없으며, 부산시와 

두산중공업이 부담해 왔음

□ 또한, 동 시설은 부산시가 지방상수도로 인가 고시(’15.10월)한 시설

이므로 정부에서 운영비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으며,

ㅇ ‘18년도 예산의 정부안 편성 시에도 운영비 반영에 대한 부산시의 

공식 요구가 없었음

□ 우리부는 소유권 처리 등에 대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수 

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,

ㅇ 이와는 별개로 물의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한 후속 연구과제를 

진행 중에(‘15년∼’19년, 총연구비 117억) 있으며, ‘19년도 완료할 예정임

< 보도내용 (1.5, 동아일보) >

◈ 2000억 들어간 ‘기장 해수담수화시설’ 가동중단 위기(동아일보 등)

ㅇ 지난해 10월 부산시가 추진하려던 선택적 통수를 정부에서 막았으며, 올해
유지관리비용(34억원) 중 24억원을 정부에서 부담하지 않아 두산중공업에서 철수

ㅇ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의 소유와 운영권은 중앙정부에
있고 시설 유지관리비를 유지해야하는 책임도 정부에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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